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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s and food group acceptability based 
on a sample of 514 of new employees in Gyeonggi area. Among the respondents, 70.6% of 
male, and their age was 30.7 Most were college graduates (94.9%) and unmarried (86.3%). Based 
on the BMI males tended to be overweight, whereas females, normal. In terms of health 
consciousness based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the average score for the health status was 
4.18 indicating good health, and health attention was 4.88 indicating high health attention. Dietary 
behaviors were evaluated using five-point Likert-type sca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otal 
score for regular diet based on 5 items was 9.6; that for a balanced diet based on 7 items was 
22.2; and that for practical diet action based on 8 items was 22.3. That is, the respondents were 
on an irregular diet but tried to balanced diet through appropriate diet action. Food acceptability 
was evaluated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strongly dislike(1)” to “strongly 
like(5)”. The score of meat group was 3.67; that for the fish 3.43; and that for the vegetable 
group was 2.86. Females were slightly more like to accept fruits 3.60 than males 3.48;(p<0.05). 
The total score for nutrition knowledge based on 35 items was 20.5. A balanced diet was 
correlated with egg acceptability (p<0.01); energy-related knowledge with confectionery 
preferences (p<0.05); and vitamin knowledge, with snack affinity (p<0.05). Health atten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afood preferences for male(p<0.05) and with snacks for 
females(p<0.05). The respondents were strongly interested in and aware of their health, but this 
did not lead to their food preference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dietary habits can lead to 
nutritional balance for maintaining the health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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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된 사회 구조

로 변화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식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

다. 선택할 수 있는 식료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언론매체들을 통해 건강 및 식품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

들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 향상을 꾀하며 기업의 생

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알맞은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첫 단

계일 것이다(Kim 1995a). 또한, 근로자들에게 영양

교육 및 다양한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근

로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

써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Choue et al. 1996). Shin et al.(2002)은 서울 시내 

직장인의 아침식사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바람

직한 식습관은 직장인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

치며 정신적 발달과 성격, 그리고 작업능률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과 직업 성격상 잦은 결식이나 부실

한 외식, 각종 스트레스나 잦은 음주나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성인병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Oh & Yoon 

2000; Park et al. 2001). 영양섭취 향상으로 체격 발

달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근로자

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함으로 

인하여 항상 피곤에 지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식사, 적절하

지 못한 간식,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생활의 조화

를 상실하기 쉽다(Choi et al. 2003). 이러한 양상은 

비만 이환율의 증가와 함께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

요 발생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Park et al. 1999; 

Chung et al. 2010). 식품 기호도는 식품 선택의 주

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Briley 1989) 영양섭취

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식

습관과 영양섭취는 주야간근무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Park 2001) 건강 인식과 비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Kim 2007)

영양지식은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식생활 

태도는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이다(Cho & Kim 1993). 영양지식은 식습관 및 

식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Kim 1995b), 식행동과 

영양지식 관계 연구(Kim & Kim 2012)에서는 식행

동이 우수한 경우 영양지식이 더 높으며, 영양지

식 부족은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

고 아침결식 학생의 경우 5군 식품 섭취 횟수가 적

다고 한다. Lee(2013)의 부산지역 직장인들의 영양

지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이 ‘높

음/매우 높음’의 상위 수준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

았고,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Park (2007)

은 학생의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우수하

고 학업성취도에서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

였다. 

본 연구는 사회초년 직장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관심과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식품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식품 기

호도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청년

층의 수요에 맞는 영양교육 방법을 설정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 소재의 직장에 처음 입사 후 연수 중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가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작성한 후 바로 회

수하였고, 그 중 514(남자 363명, 여자 151명)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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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태도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생활, 식

생활 행동실천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총 20문항으

로 조사하였다. 규칙적인 식생활은 ‘하루에 3끼 식

사를 한다’, ‘아침식사를 꼭 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여유있게 천천히 식사를 한다’, ‘과

식을 한다’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당 5점 

척도로 평가 하였다. 균형잡힌 식생활은 ‘곡류음

식을 매끼 먹는다’, ‘육류반찬을 매끼 먹는다’, ‘채

소반찬을 매끼 먹는다’,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

을 매끼 먹는다’, ‘우유를 매일 마신다’, ‘과일을 매

일 먹는다’, ‘매끼 골고루 식사한다’의 세부항목으

로 나누어 각 항목당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식생

활 행동실천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 ‘단 음

식을 자주 먹는다’, ‘짜지 않게 먹는다’, ‘동물성 기

름을 자주 먹는다’, ‘외식을 자주한다’, ‘과음을 한

다’, ‘운동을 매일 한다’, ‘영양지식을 식생활에 활

용한다’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역으로 점

수화하였다. 식품기호도 조사(Cho 2011)에서는 육

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패류(생선류, 해

산물, 해조류), 난류(달걀, 메추리알), 콩류, 우유 

및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채소류(시

금치, 당근, 양배추, 오이, 무, 깻잎, 고추, 호박, 콩

나물, 버섯), 과일류(사과, 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

애플, 참외, 수박, 포도, 딸기, 메론), 분식류(떡볶

이, 만두, 어묵, 순대, 튀김류), 과자류(과자류, 초컬

릿, 껌&젤리), 기타류(피자, 치킨, 라면, 햄버거, 탕

수육, 자장면, 스파게티, 빵 및 머핀류, 보쌈, 초밥)

로 나눠 9가지 식품군 영역 기호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을 비교 하였다. 분식류와 과자류 

및 기타류로 구분한 것은 젊은 층의 식생활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아 

세분하였다. 대상자의 영양지식을 알아보고자 대

학생에게 적용한 영양지식문항(Jang 2009)의 일부

를 수정, 보완하여 35문항을 만든 후 ‘예’, ‘아니오’

로 답하도록 하였다. 영양지식 문항은 총 35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 에너지 지식 문항은 5

문항, 무기질 지식 문항은 6문항, 비타민 지식 문

항은 9문항이며 정답수를 점수로 하였다.

3.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의 설문지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8.3)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성별 

유의성 검증은 χ2 test로 구하였다. 건강 인식 및 

관심도와 식품기호도, 식태도는 Likert 5점척도를 

점수화하여 영양지식은 정답수를 점수로 하여 평

균 편차를 제시하고 student t - test로 성별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식품기호도와 영양지식 건강 인식 

및 식태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값으로 나타내고 p값으로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514명 중 남자 363명

으로 70.6%, 여자 151명으로 29.4%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남자 30.66±2.67세, 여자 

30.91±2.73세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나타

났다. 교육정도는 남녀 모두 94%이상이 대졸을 나

타냈으며, 26(5.1%)명이 대학원졸 이상이었다. 이

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집단의 학력수

준보다 높았다(Han 2008 ; Park 2008). 월평균수입

은 남녀 모두 200~299만원이 각각 337(92.8%)명, 

138(91.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형태 역시 

남녀 모두 전세가 각각 326(89.8%)명, 132 (87.5%)

명으로 자가나 월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미혼이 315(86.7%)명, 129(85.4%)명으로 

기혼보다 많았다. 운동여부는 남녀 모두 ‘안 한다’

가 58.1%,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여부

는 남녀 모두 100% ‘마신다’로 응답하였으며, 흡

연여부는 남자는 325(89.5%)명이 ‘피운다’에 응답

하였고, 여자는 151(100%)명이 ‘피우지 않는다’에 

응답하며 남자와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56.2%

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 중 이었다.

남자의 평균 신장은 175.39±1.94 cm이고, 여자

는 161.58±3.08 cm로 나타났다. 체중은 남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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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X² t 

Education
College 345( 95.0)1)　 143( 94.7)　 488( 94.9)　

0.026ns
Graduate school 18(  5.0) 8(  5.3)　 26(  5.1)　

Monthly 

income(KRW10,000won)

200~299 337( 92.8)　 138( 91.4)　 475( 92.4)　
0.318ns

300~399 26(  7.2) 13(  8.6)　 39(  7.6)　

Housing

Own house 19(  5.3) 9(  5.9)　 28(  5.4)

0.714nsFull deposit 326( 89.8) 132( 87.5) 458( 89.2)　

Monthly rental 18(  4.9) 10(  6.6)　 28(  5.4)

Marital Status
Married 48( 13.3) 22( 14.6)　 70( 13.7)　

0.164ns
Not married 315( 86.7) 129( 85.4)　 444( 86.3)　

Exercise

Fewer than twice/wk 83( 22.8) 27( 17.9)　 110( 21.5)　

3.980ns3~5times/wk 69( 19.1) 22( 14.6)　 91( 17.7)　

No exercise 211( 58.1) 102( 67.5)　 313( 60.8)　

Alcohol Yes 363(100.0)　 151(100.0)　 514(100.0)　 　

Smoking
Yes 325( 89.5)　 0(  0.0)　 325( 63.2)　

0.318ns　
No 38( 10.5) 151(100.0)　 189( 36.8)　

Weight Control

Not at all 　8(  2.2) 3(  2.0)　 11(  2.2)　

5.301ns　
Thought only 90( 24.8) 51( 33.8)　 141( 27.4)　

Done before 50( 13.8) 23( 15.2)　 73( 14.2)　

Want to 215( 59.2) 74( 49.0)　 289( 56.2)　

total 363( 70.6) 151( 29.4)　 514(100.0)　 　

Age (years old) 30.66±2.672) 30.91±2.73 30.73±2.69 -0.96ns

Height (cm) 175.39±1.94 161.58±3.08 171.33±6.72 51.04***

Weight (kg) 74.42±2.92 53.74±2.97 68.41±9.85 71.90***

BMI (kg/m2) 24.20±1.05 20.60±1.34 23.15±1.99 29.25***

1) N(%).
2) Mean±SD

ns: non significant.
***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gender

74.42±2.92 kg, 여자 평균 53.74±2.97 kg으로 남녀

의 BMI를 구해보면 남자 24.20으로 과체중으로, 

여자 20.60으로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

양 섭취 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나타나 있는 연령대별 평균치는 남성의 경우, 20

대에는 신장 173 cm에 체중 65.8 kg, 30대와 40대

에는 신장 170 cm에 체중 63.6 kg이며, 여성 20대

는 신장 160 cm, 체중 56.3 kg, 30대와 40대는 신장 

157 cm, 체중 54.2 kg으로서 남자 평균 체중은 더 

높았으며, 여자는 평균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신장 남자 

170.9 cm 여자 157.3 cm, 체중 남자 70.8 kg 여자 

57.8 kg과 비교할 때 본 대상자가 남녀 모두 신장

이 더 큼을 보였으나 체중에서 남자는 체중이 더 

높고 여자는 더 낮음을 나타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ㆍ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의 남

자에서 과체중 비율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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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t -value

Health awareness
Self-conscious1) 4.18±0.396) 4.18±0.38 4.18±0.38 0.08ns

Attention2) 4.89±0.31 4.86±0.35 4.88±0.31 0.97ns

Diet practice 

Regular3) 9.57±1.33 9.50±1.38 9.55±1.34 0.56ns

Balanced4) 22.30±2.23 22.03±1.99 22.22±2.16 1.37ns

Practical action5) 22.25±2.96 22.40±3.05 22.30±2.98 -0.52ns

Total 54.90±4.01 54.75±4.18 54.86±4.06 0.37ns
1)Self-assessed health scoring: 5 (very good), 4 (good), 3 (average), 2 (bad), 1 (very bad)
2)Health attention scoring: 5 (a lot of interest), 4 (some interest), 3 (average), 2 (not interest), 1 (absolutely no interest
3)Regular diet scoring: The sum of scores in each five-point Likert-type scale for three meals a day, breakfast, eating 

slowly, a fixed meal time, and no-overeating. The total scores was 25 points.
4)Balanced diet scoring: The sum of scores in each five-point Likert-type scale for every meal; cereal, vegetables, 

meat, fatty dishes and milk, fruit intake for every day. Total scores were 35 points.
5)Practical action scoring: The sum of reverse-coded scores in each five-point Likert-type scale for processed, sweet, 

salty, animal fat foods, dining-out, alcohol drinking, and in five-point Likert-type scores for exercise and applied 

nutrition knowledge in diet. The total score was 40 points.

Table 2. Health awareness and diet behavior scores by gender

2.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행동

성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자각과 관심은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자기인지건강은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에 사용

되는 변수로서 본 대상자의 건강 자각을 보면 남

녀 모두 4.18점을 보여 건강은 ‘좋다’ 이상으로 생

각하고 있었으며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젊은 층

의 건강 인지의 차이는 자아효능감의 차이라고 본 

Park(2000)의 제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효능감

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대상자에게 성별차이는 없

으며 대체로 높은 건강상태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

였다. 대학생 연구(Ock 2000)에서는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건강군에 속하는 승산비(odds ratio)가 

약 2.61배 높게 나타나 남가 여자보다 건강하게 생

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건강 관심은 4.89점과 4.86점으로 남녀 모두 매

우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춘천지역 대학생의 경우 

성별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 관심

이 더 높음을 보였다(Kim 2006).

식생활은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잡힌 식생활, 

식생활 행동실천 3가지로 나누었다. 

규칙적인 식생활 점수는 5항목 5점척도로 합한 

최대 25점 중에 남자는 9.57점, 여자는 9.50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식생활이 남녀 모두 실천되고 있지 않음을 보였

다. 이는 다른 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Roh (2005),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Song (2006), 중

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2; Lee 

2006)에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규칙적인 식생활 실천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Lee & Lee (2000)의 연구결과 농촌의 주부보다 

도시의 취업여성이 식사가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볼 때, 불규칙성은 대도시 직장인들

의 직장생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는 학업성취도에서 우수한 점

을 볼 때(Choe et al. 2003) 중요한 식습관으로 볼 

수 있어 젊은 직장인에서도 규칙적 식생활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균형잡힌 식생활은 35점 

중에 남자는 22.30점, 여자는 22.03점을 나타냈으

며, 바른 식생활 행동실천은 40점 중에 남자가 

22.25점, 여자는 22.40점으로 역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점수의 분포는 젊은 층의 식생활

이 균형잡힌 식생활이나 식행동 실천에서 미흡함

을 보이고 있으며 영양교육을 통한 행동변화가 필

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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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Male Female Total t-value

Meat1) 3.69±0.6110) 3.61±0.73 3.67±0.65 1.17ns

Seafood2) 3.42±0.64 3.44±0.71 3.43±0.66 -0.23ns

Eggs3) 3.20±0.80 3.34±0.86 3.24±0.82 -1.69ns

Milk and dairy4) 2.99±0.75 2.92±0.72 2.97±0.74 0.95ns

Vegetables5) 2.90±0.39 2.86±0.37 2.89±0.39 1.17ns

Fruits6) 3.48±0.61 3.60±0.55 3.51±0.60 -2.28* 

Snacks7) 3.45±0.79 3.47±0.87 3.46±0.81 -0.27ns

Confectionery8) 3.08±0.65 3.12±0.64 3.09±0.65 -0.61ns

Other dining category9) 3.06±0.41 3.08±0.38 3.06±0.40 -0.71ns
1)Meat: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for beef, pork, and chicken, among others.
2)Seafood: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for fish, seafood, and seaweed, among others.
3)Eggs: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for eggs, and quail eggs, among others.
4)Milk and dairy: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for milk, yogurt, and ice cream, among 

others.
5)Vegetables: The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to pinach, carrots, cabbage, and cucumbers, 

among others.
6)Fruits: The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to Apples, oranges, bananas, and oranges, among 

others.
7)Snacks: The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to Rice cake, dumplings, fish cakes, and sundaes, 

among others.
8)Confectionery: The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to Confectionery, chocolate, jelly, and 

chewing, gum among others.
9)Other Dining Category: The mean scores on five-point Likert-type scale preferences to Pizza, chicken, noodles, and 

burgers, among others.
10)Mean±SD
*p<0.05 ns: non significant

Table 3. Differences in food preferences by gender

3. 식품기호도

식품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기호도 조사를 위해 ‘매우 좋아한다’에

서부터 ‘매우 싫어한다’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

균을 비교 하였다.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남자는 3.69

점, 여자는 3.61점, 어패류(생선류, 해산물, 해조류)

는 남자 3.42점, 여자 3.44점, 난류(달걀, 메추리알)

는 남자는 3.20점, 여자는 3.34점으로 남녀 모두 비

슷한 점수를 보이며 5점척도의 중간 이상으로 나

타났다. 우유 및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

림)은 남자가 2.99점, 여자는 2.92점, 채소류(시금

치, 당근, 양배추, 오이, 무, 깻잎, 고추, 호박, 콩나

물, 버섯)은 남자가 2.90점, 여자가 2.86점으로 남

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과일류(사과, 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참외, 

수박, 포도, 딸기, 메론)은 남자가 3.48점, 여자가 

3.60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선호도

를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분

식류(떡볶이, 만두, 어묵, 순대, 튀김류)는 남자가 

3.45점, 여자가 3.47점, 과자류(과자류, 초컬릿, 껌 

및 젤리)는 남자가 3.08점, 여자는 3.12점, 기타 외

식(피자, 치킨, 라면, 햄버거, 탕수육, 자장면, 스파

게티, 빵 및 머핀류, 보쌈, 초밥)은 남자가 3.06점, 

여자가 3.08점으로 남녀 모두 중간 이상의 선호도

를 보였으며 과일류를 제외한 대부분 식품군에서 

기호도에서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식품 기호도를 살펴보면 육류선호도가 3.6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일류 3.51점,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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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Diet practice

regular balanced practical action total

Meat 0.0281) 0.5322) 0.029 0.514 -0.004 0.925 0.025 0.572

Seafood 0.005  0.903 0.020 0.653 0.042 0.345 0.044 0.316

Eggs -0.020  0.657 0.115 0.009 0.000 1.000 0.059 0.185

Milk and dairy 0.018  0.676 -0.049 0.263 0.026 0.556 0.002 0.971

Vegetables -0.013  0.765 0.086 0.053 0.062 0.162 0.083 0.062

Fruits 0.005  0.907 0.070 0.115 -0.045 0.305 0.005 0.904

Snacks 0.003  0.948 0.015 0.726 -0.015 0.728 -0.007 0.867

Confectionery 0.046  0.294 -0.029 0.510 0.024 0.588 -0.004 0.926

Other dining category 0.020  0.656 -0.060 0.174 0.051 0.252 0.009 0.841
1)Correlation R
2)p-value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dietary practices and food preferences

Knowledge Male Female Total t-value

Overall nutrition1) 20.46±1.33 20.53±1.48 20.48±1.37 -0.35 0.725

Energy2) 3.06±0.76 3.02±0.75 3.05±0.76 0.52 0.603

Minerals3) 4.07±1.14 4.01±1.11 4.05±1.13 0.57 0.566

Vitamin4) 4.79±0.64 4.87±0.50 4.81±0.60 -0.97 0.333
1)Overall nutrition: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a total of 35 items).
2)Energy: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a total of 5 items).
3)Minerals: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a total of 6 items). 
4)Vitamin: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a total of 9 items). 

Table 4. Nutrition knowledge scores by gender

류 3.46점, 어패류 3.43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

왔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채소류로 2.89점, 유제

품 2.97점을 보였다. Cho (2011)의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기호도 연구결과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

은 과일과 육류이며, 선호도가 낮은 것은 유제품

으로 비슷한 식품기호도 조사 경향을 보였다. 남

성 근로자의 요리형태별로 조사된 기호도(Kim 

2007)에서도 과일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채소류

는 비교적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4. 영양지식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평균점수는 Table 4와 같

다. 영양지식 문항에서 남자는 20.46점, 여자는 

20.53점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지식은 에너지와 관

련된 문항 5문항에 대하여 정답수를 점수로 본 결

과는 남자 3.06점, 여자 3.02점으로 역시 비슷한 점

수 차이를 보였다. 무기질에 관한 문항 6문항 중 

정답수를 지식점수로 보아 남자 4.07점, 여자는 

4.01점, 비타민 지식 문항은 남자가 4.79점, 여자는 

4.87점으로 역시 비슷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이

는 남자보다 여자의 영양지식점수가 더 높다는 다

른 연구(Jin 2001; Park et al. 2002; Kim 2003; Jang 

2009; Seo 2009)와 차이가 있었다. 

4. 식습관과 식품군 별 기호도와의 상관관계

1) 식생활행동과 식품군 별 기호도와의 상관

관계

식생활행동과 식품군 별 기호도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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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Male Female

Self-perceived health 

awareness
Health attention

Self-perceivedhealth 

awareness
Health attention

Meat -0.0171) 0.7482) -0.050 0.339 0.092 0.261 -0.102 0.215

Seafood -0.037  0.479 -0.118 0.025 -0.005 0.954 -0.039 0.635

Eggs -0.021  0.688 0.032 0.540 -0.014 0.862 -0.030 0.717

Milk and dairy -0.019  0.717 -0.032 0.537 -0.022 0.790 0.072 0.381

Vegetables 0.062  0.244 -0.086 0.103 0.096 0.242 -0.034 0.678

Fruits 0.005  0.929 0.010 0.857 0.084 0.306 0.099 0.229

Snacks -0.060  0.254 0.079 0.132 0.032 0.697 -0.160 0.049

Confectionery -0.006  0.909 -0.013 0.810 0.150 0.067 -0.016 0.842

Other dining category -0.019  0.716 -0.034 0.521 0.081 0.323 -0.145 0.077
1)Correlation R
2)p-value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health awareness and food preferences

Food group Overall nutrition knowledge Energy knowledge Minerals knowledge Vitamin knowledge

Meat -0.0481) 0.4492) -0.084 0.056 -0.025 0.565 0.023 0.720

Seafood 0.067  0.286 0.020 0.656 -0.034 0.438 -0.032 0.609

Eggs 0.015  0.809 0.024 0.586 0.084 0.056 -0.109 0.083

Milk and dairy -0.058  0.355 -0.011 0.796 -0.056 0.202 -0.012 0.853

Vegetables 0.014  0.829 -0.065 0.141 -0.030 0.504 0.054 0.390

Fruits 0.005  0.934 -0.011 0.799 0.048 0.277 -0.117 0.063

Snacks -0.007  0.911 -0.053 0.228 -0.001 0.980 -0.151 0.016

Confectionery 0.045  0.480 0.113 0.011 0.075 0.091 -0.001 0.990

Other dining category 0.029  0.646 -0.039 0.380 0.030 0.494 0.021 0.743
1)Correlation R
2)p-value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preferences

Table 5와 같다. 식생활행동과 식품군 별 기호도에

서 난류를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균형식생활 점수가 높을수록 난류 식품 기호도

가 높음을 보였다(p<0.01). Cho (2011)의 연구에서 

역시 난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삶은 달걀 등이 다이어트식이나 간편식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요

인들과는 식품군의 기호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영양지식과 식품군 기호도와의 상관관계

영양지식과 식품군별 기호도와 상관관계를 보

면 Table 6과 같다.

에너지 지식은 과자류의 기호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비타민 지식은 스넥류(분식류)의 섭

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에너지 지식은 과

자류의 기호를 높게 하였는데 이는 Cho(2011)의 

연구에서도 분식류와 과자류의 경우, 영양지식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

나 그 밖의 다른 식품군 기호도와 영양지식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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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지역 직장

인에서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편의식품 섭취빈도

가 낮다고 하는 결과(Lee & Yoon 2013)는 본 조사

의 비타민지식과 스낵류 섭취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본 결과의 해석과 비슷한 경향으로 볼 수 있

었다. 또한 영양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건강 추구, 

편의성 추구, 감각성 추구 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

친다(Choi & Kim 2012)고 볼 때 본 조사에서의 초

콜릿 젤리를 포함하는 과자류와 양의 상관을 보인 

점이 감각성 추구와 양의 상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3) 건강자각과 건강관심이 식품군 별 기호

도와의 상관관계

건강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식품군 별 기호도와

의 상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Table 7과 

같다.

남자의 경우 건강관심 점수가 어패류 기호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 건강관심 점

수가 분식류 기호와 음의 상관을 보였다. 그 밖의 

식품군의 기호도와 건강관심과 건강인지는 유의

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건강 인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 수준(Table 2)을 보이지

만 식품군별 선호도와 상관관계가 낮음을 보여 직

장인들에게 건강인지와 관심이 바른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 초임 직장인들의 영양지식

에 따른 식습관 및 식품 기호도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응답자의 총원 51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식생활행동, 식품기호도, 영양지식

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자 70.6%, 여자 29.4%

를 차지하여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남자 30.66세, 여자 30.91세로 20대 후반에

서 3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94.9%가 

대졸이며, 월평균수입은 남녀 모두 200~299만원이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미혼이 315(86.7%)명, 

129(85.4%)명으로 기혼보다 많았으며, 음주여부는 

남녀 모두 100% ‘마신다’로 응답하였으며, 흡연여

부는 남자는 325(89.5%)명이 ‘피운다’에 응답하였

고, 여자는 151(100%)명이 ‘피우지 않는다’에 응답

하며 남자와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56.2%가 체

중조절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 키와 몸무게로 BMI

를 구하였는데 남자 평균은 24.20 kg/m2으로서 과

체중이며, 여자 평균은 20.60 kg/m2 으로 정상 범

위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자각과 관심은 건강 

자각을 보면 남녀 모두 4.18/5점을 보여 건강은 

‘좋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 관심은 

4.89/5점과 4.86/5점으로 남녀 모두 매우 관심이 높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규칙적인 식생활 점수는 25점 중에 남자는 9.57

점, 여자는 9.50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식생활이 남녀 모두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균형잡힌 식생활은 35

점 중에 남자는 22.30점, 여자는 22.03점을 나타냈

으며, 바른 식생활 행동은 40점 중에 남자가 22.25

점, 여자는 22.40점으로 남녀 간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나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식품기호도 조사 결과 육류는 남자는 3.69점, 여

자는 3.61점이며, 어패류 및 난류도 남녀 모두 비

슷한 점수를 보이며 기호도가 3점을 넘어서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채

소류는 3점보다 낮아 보통보다 낮은 기호도를 나

타냈다. 과일류는 남자가 3.48점, 여자가 3.60점으

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

다(p<0.05). 분식류는 남자가 3.45점, 여자가 3.47점

이며 과자류와 기타 외식은 3점 대를 유지하여 보

통 정도의 기호도로 볼 수 있었다. 남녀 합계로 식

품기호도를 살펴보면 육류선호도가 3.67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과일류 3.51점, 분식류 3.46점, 

어패류 3.43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채소류로 2.89점, 유제품 2.97점을 

보였다. 

영양지식 문항에서 35점을 기준으로 남자는 

20.46점, 여자는 20.53점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지

식은 남자 3.06점, 여자 3.02점으로 역시 비슷한 점

수 차이를 보였다. 무기질에 관한 문항 6문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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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07점, 여자는 4.01점, 비타민 지식 문항은 

남자가 4.79점, 여자는 4.87점으로 역시 비슷한 점

수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행동과 식품군 별 기호도의 상관관계는 

균형식생활 점수가 높을수록 난류 식품 기호도가 

높음을 보였으나(p<0.01), 에너지 지식은 과자류의 

기호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타민 지식은 

스넥류(분식류)의 섭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을수록 남자는 어패

류, 여자는 분식류에 대한 기호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경기지역 젊은 직장인의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에 따른 식품기호도 조사 

결과, 대체로 모든 음식에 대한 기호도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과일군에서만 여자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지식 점수와 성별, 비만

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각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런 관심과 자각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있어 필요한 영양적 균형 및 올바른 식습

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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